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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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high-rise buildings have been increased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y in domestic, and theses fire 

riskiness has been brought up. However, fireproof design standards is not enough. So, this study was to make a 

comparative study on the fire resistance design standards of building in domestic and foreign. As a results, it is 

necessary that fireproof design standards is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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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제의 발달과 건축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국내 건축구조물의 과거 소규모 저층구조물에서 대규모 고층구

조물, 더 나아가 초고층 건축구조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건축구조물이 복

잡화․다양화․대형화․고층화 될수록 항상 수식되고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화재시의 위험성이다.

우리나라 건축법은 근대 법으로서 체계를 갖추어 출발한지 수십 년이 흘렀고 초기에 외국의 건축 관계 

법률에서 받은 영향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독자적이 면모를 갖추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화재안전에 관

련된 규정에는 미약한 발전이라 할 수 있어 앞으로의 화재안전규정에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 방화 규정의 변천에 관한 분석

2.1 국내 건축 관련 규정의 변천

표 1.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국내의 방화관련규정은 1962년 건축법령으로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방화 관

련규정은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규제하다가 1970년대 개정 시에는 건축법 보다 더 많은 부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기술적 관련 규정 일부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신설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것은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개발과 신 재료 개발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관련규정을 개정할 수 있

다는 장점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1996년 건설교통부령 제31조의 3～4의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구조’ 및 ‘방화문의 구조 규정’이 신설되기까지는 방화에 관련된 기술적인 규정의 변화가 전무하여 그 

취지를 무색해 했다. 이후 1999년 5월 7일 방화관련규정은 건설교통부령 184호에 의한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되었으며 제정 이유로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취지에서였다. 이는 즉, 방화관련규정에서 사양기준을 벗어나 실험적․기술적 검증을 통한 성

능검증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의 분석결과 개정되는 시점은 주로 대형화재를 통한 대책마련과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정 

되었고 70년대 인구증가로 인한 주택난에 의해 정부의 개발우선 정책으로 아파트 등 주택건축물이 많이 늘

어났다. 80년대에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유치로 호텔관련 숙박시설의 증대와 고층건축물이 등장하였다. 90

년대는 대규모프로젝트에 의한 전국적으로 대형건축물이 생기고 다중이용업소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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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국내 내화구조의 변천
개정

년도
방회구획 방화문 내화구조

1962. 제 정

1973.

9. 1

전문개정(건설교통부령 신설)

개정내용 ➡ 연면적1500이 

바닥면적1500으로 개정
- -

1982.

8. 7

전문개정

개정내용 ➡ 건축물의 용도별 

구조·하자보수 등에 관한내용 삽입

삭제내용 ➡ 철골콘크리트제, 흙담조 문의 방화문 조항 삭제

개정내용 ➡ 을종방화문 철판의 최소 두께 0.8mm이상으로 규제삽입

개정내용 ➡ 피복두께에 관한 

규정을 강화

1992.

5. 30

전문개정

개정내용 ➡ 규정완화조항 물품의 

제조1가공 및 운반등을 위한 

대형기기설비등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부분 삽입

-
개정내용 ➡ 벽돌조 두께를 

19센티미터로 개정

1999.

5. 7

전문개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

-
개정내용 ➡ 자재의 규격과 시방기준에 관계없이 성능시험(KS 규격)에 합격한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화문의 구조기준이 성능기준으로 단일화

개정내용 ➡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등을 벽의 내화구조에 추가

건설교통부령으로 위임 하여 규칙의 개정절차가 간소화

국내 내화구조의 변천은 개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점진적인 강화 또는 보완이 되어 왔다

표.1 법 체계 별  건축법령 의 변천과정

연도 시대상황
화재현황

(인명피해)
방화관련 주요 법령 조항의 변화

건축법 시행령 건설교통부장관령
60년대 제정

70년대

정부의 개발우선 
정책으로

철골구조도입
아파트도입 등

주거시설의 증대

대연각 호텔
(사망163, 부상63)

서울 시민회관
(사망53, 부상78)

서울뉴남산호텔
(사망19, 부상44)

방화지구 외의 구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구조제한 신설

방화상 유해한 용도의 제한의 
규정 신설

안전·방화 또는 위생상 중요한 
부분의 규정 신설

80년대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유치 등으로 호텔관련 

숙박시설의 증대와 
시공기술과 재료의 

발달로 고층건축물 증가

대구 금호관광호텔

(사망10, 부상22)

대구 초원의집

(사망25, 부상69)

부산 대아호텔

(사망38, 부상68)

방화지구 외의 구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구조제한 삭제
특수건축물의 내화구조 -> 
건축물의 내화구조로 개정

배연설비의 조항 신설

안전·방화 또는 위생상 중요한 
부분의 규정 삭제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차음구조,
배연설비, 환기설비의 규정 신설

90년대

대규모 프로젝트에 의한 
공항 등 전국적인 

대형건축물 등장 
경제성장으로 인한
다중이용업소 증대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화재

(사망23)

인천인현동상가

(라이브호프)화재

(사망55)

내화구조, 불연재료의 
조항이 삭제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의 규정 삭제

방화구획의 설치,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규정 개정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의 구조, 
방화문의 구조 규정의 신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

0 0 년 대

건축면적 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대형 멀티플랙스와 

주상복합건축물의등장

대구 지하철화재

(사망192, 부상148)

이천 물류창고화재

(사망40, 부상10)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규정 신설
-

2000년대에는 건축면적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대형 멀티플랙스와 주상복합 건물의 등장으로 건축물

의 초고층화와 거대화를 통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 하였다.

   건축물내 화재 발생시 화염과 연기를 인간으로부터 격리·진화 시키기 위해 만든 건축물내 내화구조는 방

화구획, 방화문, 방화벽 그리고 내화구조로 구성된다. 표 2.는 이러한 내화구조에 관한 규정을 1962년도에 제

정하여 변천과정을 정리 하였다.

   내화구조는 73년에 건설교통부령을 신설하였고 방화구획을 연면적 1500㎡에서 바닥면적 1500㎡으로 개정 

하였고 82년 전문개정에서는 건축물의 급속한 증가와 올림픽 유치 등 과 맞물려 방화구획에서 건축물의 용

도별 구조·하자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대폭 강화 하였으며 방화문에서도 을종방화문 철판의 최소두께를 추가 

보완하였다. 또한 내화구조 중 벽에 있어서 철근콘크리트조 두께를 10㎝ 추가하였고 피복두께를 기존 3㎝에

서 4㎝로 상향 조정 등 기둥, 바닥, 지붕, 보에 있어서 전반적인 개정을 통해 보완이 되었다. 92년 방화구획

에 있어 물품의 제조·가공 및 운반 등을 위한 대형기기설비등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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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내화설계방법

표.4 개정전의 방화문 시험종류에 따른 판정기준
구분 내용

사양기준

갑종방화문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 이상인 것

을종방화문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 이상 1.5㎜ 미만인 것

철재 및 망이 들어있는 유리로 된 것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내면에는 두께 12㎝ 이상의 석고판을, 옥외면에는 철판을 붙인 것 

성능기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된 것

표.3  방화문의 시 험 종류 에 따른 판 정기 준
시험종류 시험방법 판정기준

가열시험
KSF 2257의 내화 가열등급곡선 적용 

KSF 2256의 방화 가열등급곡선 적용 

방화상 해롭다고 인정되는 변형, 파괴, 탈락 등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 

화염발생 및 로내화염이 이면쪽으로 통과되지 말 것. 

방화문 주변 각 지정간 거리 ℓ의 중간에서 뒤틀림이나 처짐이 ℓ²/6,000을 초과하지 않을 것.

구성재료가 발염하지 않고 가열 후 5분 이상 화염이 남지 않을 것. 

이면에서 3㎝ 이격하여 표면온도를 측정한 결과 260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단, 을종방화문은 이면온도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합격할 것. 

충격시험 10Kg의 모래주머니 3개소의 충격시험 문의 파괴, 열림 등이 생기지 않을 것

차연시험
가열 후 시험체에 1, 2, 3㎏/㎡차의 공

기압을 가함
각 압력차에서 측정압이 현저한 변화가 없어야 함

 갑종방화문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 성능이 확보된 것

을종방화문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비차열 30분 이상 성능이 확보된 것

되었고 내화구조는 벽돌조에서 두께가 19㎝이상인 것의 조항이 신설되었다. 99년도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신설로서 내화구조에서는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을 10㎝이상

으로 벽의 내화구조에 추가 하였다.

   2.2 국내의 내화관련규정에 의한 내화설 계 방법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5-122호(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것으로 내화구조와 방화문에 대해 그림 1.과 표 3.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1.은 현재 국내의 경우 내화설계

방법 2가지를 도식화 한 것이며, 그 첫째

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규정된 기준에 의하여 

설계된 경우 내화성능에 관계없이 내화구

조로 인정하는 사양적방법과 둘째로는 건

설교통부 고시에 의해 한국건설기술연구

원장이 내화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성능적

방법의 구조를 말한다. 국내 내화설계방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

한 규칙’에 따라 일반내화구조, 내화성능

시험에 의한 시간(Ts)을 아래 표 4.의 요

구내화시간규정과 비교하여 내화성능이 

요구내화시간에 합격한 구조를 내화성능

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화성능이 실제 건물의 화재조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

축물의 용도와 사용조건에 따라 실질적인 화재성상이 표준기준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내화구조 기준의 한계

를 보인다.

표 3.은 방화문에 관한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시험방법』으로 성능적 시험기준을 반영한 기준이다. 그동

안 표 4.와 같이 사양규정인 재료와 두께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대부분 방화문으로 사용되고 있

는 철재문이 사양기준에 의한 방화문이고, 성능기준은 사양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재료나 두께에 의하여 

정하여진 절차(방화문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이 확인된 것을 인정 방화문이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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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별 내화성능기준(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단위(시간)

용     도 건축물의 사용부위

용도구분 (1)

용도규모(2) 

층수/최고높
이(m)(3)

벽

보.

기둥
바 닥 지 붕

외 벽 내 벽

내

력

벽

비내력
내 

력

벽

비내력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 

(가)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 

(나)

간막이
벽  

(다)

샤프트
실구획

벽   
(라)

일반

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 방송국 . 통신용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2/50
초과 3 1 1/2 3 2 2 3 2 1

이하 2 1 1/2 2 1 1/2 1 1/2 2 2 1/2

4/20이하 1 1 1/2 1 1 1 1 1 1/2

주거

시설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간,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12/50
초과 2 1 1/2 2 2 2 3 2 1

이하 2 1 1/2 2 1 1 2 2 1/2

4/20이하 1 1 1/2 1 1 1 1 1 1/2

산업

시설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50 
초과 2 1 1/2 1/2 2 1 1/2 1 1/2 3 2 1

이하 2 1 1/2 2 1 1 2 2 1/2

4/20이하 1 1 1/2 1 1 1 1 1 1/2

그림 2 . 성 능 적․ 공 학 적 방화설 계  방향 모 색

표 5.는 건설교통부 고시(제2000-93호)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별 내화성능기준을 층별 용도별 구분으로 나누어지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사용부위를 세분하여 나타내었다.

   건축물 사용부위에 관한 내화성능 기준을 용도와 층수에 따른 구분을 하여 내화구조의 관리기준을 제시

하였으나 사양적 기준에 머무르며 구조형태, 층수, 높이, 면적 등을 고려하지 못해 보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

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냈다. 국내 내화설계방법의 새로운 메카니즘을 도입하여 화재 하중을 고려한 초고층건축물의 

폭렬에 의한 내화성능의 부재 등 을 고려하여 기존의 사양적 방법을 벗어나기 위한 예로서 그림 2.의 방화설계 통한 성

능과 공학적인 분석을 통해 피난 및 방화 안전성까지 제시하였다.

5 . 결   론

지금까지 국내 내화규정의 변화를 보면 국내의 방화구회․내화구조․건축물의 내화구조의 기준에 관한 

규제는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함으로써 개정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1962

년 제정 당시와 비교시 현재의 방화관련규정은 개정․보완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었다. 그러나 이러

한 규정의 변화는 대연각 호텔 화재사건으로 인한 층간방화구획, 씨렌드 화재사건으로 인한 교육연구 및 복

지시설 중 생활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의 내화구조,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으로 인한 등의 대․소형 화재

가 발생된 후 제기된 문제점을 보안하는데 만 급급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사례를 사전에 예방

하려면 국내의 화재사건과 국내 건축구조물의 구모․용도․부재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규정방안을 모색하

기 위해 건축물의 화재하중의 공학적 접근을 통하여 다양해지는 건축구조물의 피난 및 방화규정의 안전성과 

경제성이 있는 방화설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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